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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손익분기점 원화환율 948원
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은 950원 불과 … 894원 이하면 수출포기?

원/달러 환율의 920원대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기업의 손익분기점 원/달러 환율이 948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 대기업의 손익분기점 환율도 928원 수준으로 최근의 시장 환율보다 높아 대기업들도 환율 급락으로 타

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보험공사가 221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출기업의 손익분기점 환율은 1달

러당 948.28원이었고 적정수준의 이익 확보에 필요한 환율은 986.61원이었다. 

중소 수출기업은 손익분기점 환율이 950.73원이었고 적정수준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환율은 990.63원이었

으며, 대기업의 손익분기점 환율과 적정이윤 확보 환율은 928.26원과 953.80원이었다. 

이에 따라 최근의 환율 급락으로 대부분의 수출기업들이 수출로 영업이익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이며 중소

기업은 물론 대기업조차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환율이 894.31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수출경쟁력 유지가 불가능해 수출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은 환율이 899.40원 미만으로 내려가면 수출을 포기한다고 응답했다.

조사 대상기업의 93.0%가 환율하락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영업이익 감소 폭은 5-10%가 

38%로 가장 많았고 10-15%가 19.9%였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익이 감소한 기업도 81.0%에 달했으며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폭은 

0-5%와 5-10%가 각각 33.9%와 31.2%였다. 

환율 하락에 따른 채산성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50.2%가 원가절감을 꼽았고 시장개척을 통한 

수출물량 확대(23.1%), 환 위험관리를 통한 환차손 예방(13.1%)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의 비율은 높지 

않았다. 

환 위험 관리대책으로는 원가절감이 50.7%로 가장 많았고 환 헤지상품 활용(29.4%), 단가인상(29.0%) 등이 

뒤를 이었으며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기업도 15.4%에 달했다. 

가장 중요한 수출경쟁력에 대해서는 가격(49.3%), 품질(36.2%), 기술(11.3%) 순으로 응답했고 가격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원자재 구입비용(64.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

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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